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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6. 2. 10.(화) 국무회의 의결 시 별도 공지(2. 10.(화) 석간) / 배포 : 2026. 2. 9.(월)

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
… 귀성·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

-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…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

□ 올해 설 연휴 기간,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

면제된다.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, 

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, 

보다 편안한 귀성·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 ㅇ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제5회 국무회의*에서 “설 연휴 기간 전국 

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.”고 밝혔다.

    * 명절기간(2.16일~2.18일)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(2.15일 추가)를 위해 

국무회의 심의 필요(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)

□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(일) 00시부터 2월 18일(수) 24시

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.

2.14
2.15
00:00

2.18
24:002.15~2.18 2.19

∎(적용 예시) 2.14일(토)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.15일(일)에 진출한 차량 및

2.18일(수)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.19일(목)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

□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.

 ㅇ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

하이패스 단말기에서 “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”라는 안내 

음성이 나오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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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, 진출 요금소에 

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“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

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, 귀성⋅귀경길에 교통

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으며,

 ㅇ 특히, “장거리⋅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

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, 주기적인 차량 

실내 환기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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